
Dubai유 27달러대로 재진입
WTI는 32 .37달러로 상승 … 아시아 연료유 가격도 급등

미국-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14일 현지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32.37달러로 전날

보다 0.23달러 상승했다. 또 북해산 Brent유 가격도 30.90달러로 0.69달러 올랐다.

중동산 Dubai유도 전날보다 0.41달러 오른 27.3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상승은 이라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으로,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이 이라

크가 유엔의 결의사항을 어기며 무기 관련물품을 밀수입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언급한 것이 강세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공사는 베네수엘라 석유노조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전쟁 개전을 둘러싼 긴장감이 시

장에 팽배한 만큼 강세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아시아지역의 연료유 가격이 국제 원유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현상으로 최근 2년여만에 최고치까

지 올라 관련업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월14일 아시아 최대 원유거래소인 싱가폴 시장에서 유황비율이 3.5％인 연료유 가격은 전날에 비해 톤당

2.88달러(1.7％) 오른 175달러선에 거래돼 2000년 11월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원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남미지역에서 선적되는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고 있고, 유럽에서 아시아지역으로 향하는 연료유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주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월1일부터 하루 150만배럴의 증산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시아지역 출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지적돼 연료유 가격상승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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